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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t is believed that parents’ involvement in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chil-
dren who stutter (CWS) is essential because they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n 
CW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CWS to be more fluent by changing their envi-
ronment.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us of causality of Korean mothers of CWS, which would be an indicator of the stuttering 
treatment pro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
mation on such intern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CWS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in-
formation to pl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of CWS. Methods: A total of 15 mothers 
of CWS and 15 mothers of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NS) took part in this study. In-
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us of causality (Origin and Pawn), locus of control, com-
munication attitude, and anxiety were measured. Results: Among the internal characteris-
tics, only the Pawn scores and trait anxiety sco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the anxiety score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ocus 
of control scores for mothers of CW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er 
Pawn scores would be a typical characteristic for people who stutter and their families. Ac-
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help mothers of CWS to be more agentic in the stuttering 
treatment through counseling and othe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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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개인에 따라 말의 비유창성, 그리고 이

에 대한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반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평

가와 치료 역시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아동의 부모를 

말더듬 평가와 치료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동에 대해

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들의 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데 부모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uitar, 2014; Manning, 2010).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치료는 치료 대상과 목표에 따라서 간접

치료와 직접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치료 책략의 차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말더듬아동의 치료에 참여하여 말더듬아동의 환

경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Guitar, 2014; Manning, 2010). 말더듬아동의 치료 책

략 중 하나인 상호작용 치료에서는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사의 

도움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유창

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Millard, Nicholas, & Cook, 

2008). 또한 요구-용량 모델에 근거한 치료에서는 아동의 부모는 아

동의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구를 낮추고 유창성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Gottwald, 2010). 이처럼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사와 함께 아동의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에 참여하면서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

시키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내적 특성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말더

듬아동의 부모가 상호작용 치료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분석

한 결과, 부모의 말더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으며, 부모 자신의 

변화가 아동의 변화에 원인이 되었다는, 즉 주체의식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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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있었다(Lee, Shin, & Chon, 2011). 이와 유사한 특성의 변

화는 리드콤 치료를 경험한 말더듬아동의 부모에게서도 보고되었

는데(Hayhow, 2009),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참여하면서 부담감 등을 느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주체의

식의 향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중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말더듬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주체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고 제시된 것이 바로 내용분석에 근거한 인과소 분석

이다. 내용분석의 기본 가정은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이 참여자가 

사용하는 말 혹은 글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에 특정한 심리상태

를 나타내는 표현의 수를 바탕으로 그러한 심리특성을 타당성 있

게 측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또한 인과소란 행동의 원인의 위치에 대한 믿음이며 크게 오리진

(Origin)과 폰(Pawn)으로 구성된다(Westbrook & Viney, 1980). 오

리진은 대상자가 스스로 원해서 특정 행동을 하였다고 믿는 상황 

혹은 사람이며, 폰은 외부의 영향 혹은 운 등에 의해 특정 행동을 

하였다고 믿게 되는 상황 혹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과소

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 국내외의 말더듬성인은 일반

성인과 비교, 높은 폰 점수를 보였다(Lee, Manning, & Herder, 

2011, 2015; Shin et al., 2015). 또한 치료를 통하여 말더듬성인은 이

러한 인과소 점수에서 변화를 보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높은 폰 점수가 말더듬성인

의 주요한 특성일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한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내

용분석을 통하여 민감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분석을 이용한 인과소의 측정은 국내에서

는 아직 말더듬성인 혹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령전기 아동

의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Lee, 2017; Shin & Lee, 2014; Shin et 

al., 2015). 특히 전술하였듯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경우, 아동 

자신뿐 아니라 부모가 치료에서 중요할 수 있으나 말더듬아동의 부

모가 어떠한 양상으로 인과소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적

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어떠한 

양상으로 인과소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말더듬아동을 중재하

는 치료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효과적인 부모참여 프로

그램의 근거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소와 더불어 말더듬아동 부모의 다양한 내적 특성 역시 이

후의 효율적인 치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

된 연구 역시 부족한 편이다.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발달적인 원인 등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Guitar, 2014; Manning, 2010). 부모의 내적 특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말더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Guitar, 2014). 예를 들어 국내 말더듬아동 어머니를 대상

으로 기질적 특성을 살펴본 Lee와 Sim (2007)은 일부 기질 영역 중

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차이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말더듬아동의 

불안점수는 어머니의 불안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

였다(Kim, Lee, & Sim,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부모의 인과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과 같은 내적 특성이 일반아동 부모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내적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말더듬 발생에 이러한 부모의 내적 특

성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재 프

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평균연령 36.5세, 

SD=1.0), 학령전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평균연령 34.5세, SD=1.3), 

총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이상

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말더듬을 포함하는 말과 언어문제, 

인지 및 심리문제, 행동 및 정서문제 등이 없었다고 자기보고하였

다.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 중 6명은 주부, 9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

었으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 중 3명은 주부, 12명은 직장을 다니

고 있었다.

말더듬아동(남 10명, 여 5명; 평균연령 4.3세, SD= 0.89)의 경우, 

부모가 말더듬으로 보고하였으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

사가 말더듬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II (Par-

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Sim, Shin, & Lee, 2010) 결

과, 중증도가 모두 ‘중간’ 이상이었다. 이 중 5명의 말더듬아동은 말

더듬 관련 언어치료(평균 치료기간 6.6개월, SD=4.34)를 받고 있

었으며 10명의 말더듬아동은 본 연구 참여 이전에 말더듬치료 경험

이 없었다. 일반아동(남 8명, 여 7명; 평균연령 4.3세, SD=1.49)의 

경우,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말, 언어문제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언

어평가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이었다. 또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은 모두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언어, 인지, 심리 등 기타 다

른 장애가 없는 아동이었다.

평가도구 및 실험방법

모든 실험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험자와 참여자 1:1로 진행하였

다. 참여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설명



https://doi.org/10.12963/csd.19646 http://www.e-csd.org    751

유창성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인과소와 내적 특성 비교  •  김민영 외

서(No. CUIRB-2018-0013)를 읽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연

구참여자들은 인과소 측정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주제의 글쓰기를 

하였다(Shin et al., 2015). 두 가지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

던 일(일반적인 주제)과 최근 의사소통 경험(의사소통 주제)이었으

며,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무순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10분씩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였다. 

이후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살펴보는 평가도구인 

P-FA-II 의사소통태도 평가(Sim et al., 2010), 통제소를 살펴보는 평

가도구인 행동통제소검사(Locus of Control of Behavior, LCB; 

Craig, Franklin, & Andrews, 1984), 특성으로의 불안과 상태 불안

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상태-특성불안 측정도구(State-Trait Anx-

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를 실

시하였다. 

분석방법

우선 인과소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의 글 자료는 내용분

석 도구인 오리진-폰 분석도구(Shin et al., 2015)의 절차를 따라서 

분석하였다. 우선 글 자료의 길이를 어절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어절의 수를 이후 오리진과 폰 점수를 보정하는 데 사용하였다(Shin 

et al., 2015).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주제 글의 어절수는 

68.8 (SD=36.8), 의사소통 주제 글의 어절수는 68.6 (SD=28.2)이

었다. 또한 일반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주제 글의 어절수는 109.2 

(SD=84.7), 의사소통 주제 글의 어절수는 82.8 (SD=42.8)이었다. 

이러한 어절수가 주제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주제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이전 국내연구

에서는 최소 50어절 이상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Shin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오리진-폰 분석도구의 기본 분석기준은 절(clause)이기에 글 자

료를 절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절이 대상자의 오리진 특성, 

혹은 폰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글 작성자의 행동 혹은 감

정이 의도, 노력, 능력 등으로 인하였으며 능력에 대한 인식 등이 절

에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예: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 공인 자격증 시

험에 도전해), 그러한 절을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글 작성자

의 행동 혹은 감정이 우연히, 혹은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으며 

능력의 부족 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절은 폰으로 분

석하였다(예: 항상 바쁜 직장 생활로 저희 애들과는 시간을 많이 갖

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절이 오리진 혹은 폰,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인식 중 그 어떤 인식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그 절은 오리진 혹은 폰, 그 어떤 것으로도 분석하지 않았

다. 이렇게 오리진 절과 폰 절의 수는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변환방

법을 거쳐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로 변환되었으며 변환공식은 다음

과 같다(Shin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와 의사소통 관련 주제, 두 가지 글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 일반적인 인과소 점수와 의사소통 관련 인

과소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글 자료에서 산출된 일반적

인 인과소와 의사소통 인과소의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

여 오리진-폰 점수 비율을 산출하였다(Shin et al., 2015). 오리진-폰 

점수 비율은 각각의 상황에서의 오리진 점수를 폰 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리진 성향을, 100 이하의 경우 상

대적으로 폰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글 자료 분석의 경우, 두 명의 분석자의 합의 과정을 통하였

다. 우선 제1저자는 이전 인과소 연구분석 경험이 있는 제2연구자

로부터 인과소 분석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개별적으로 모든 글 자료

를 분석하였다.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한 

경우, 각기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하였으며, 불일치가 나타난 절

의 경우,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각기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태도 평가는 총 30문항의 예/아니오 검사로 말더듬성

인이 대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대답한 문항에 1점을 부여

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에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

통태도를 나타낸다(Sim et al., 2010). 행동통제소검사는 라이케르

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17문항의 검사이며 11문항은 각 문항의 점

수를 합산하고 여섯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고 합산하여 총점을 계

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재적 통제소를 나타낸다(Craig et al., 

1984). 상태-특성불안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된 상태불안을 

나타내는 20문항, 특성불안을 나타내는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 척도의 경우 10개 항목, 특성불안 척도의 

경우 7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여 각 척도별로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불안 정도를 나타낸다(Spielberger 

et al., 1970).

신뢰도 및 통계분석 

본 연구 참여자 30명의 글쓰기 자료 중 20% 이상인 6명의 글쓰기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자 간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Cohen’s 

kappa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오리진의 경우 .879, 폰의 경우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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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오리진 점수, 폰 점수,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집단(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과 상황별(일반적인 점수와 의사소통 

관련 점수)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요인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 사이에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행동통

제소와 의사소통태도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부

모의 인과소 결과와 다른 내적 특성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황과 집단에 따른 인과소 차이

본 연구 참여자인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오리

진 점수, 폰 점수, 오리진-폰 점수 비율과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는 

Tables 1, 2와 같다.

일반적인 오리진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68점(SD=  

0.62), 일반아동 어머니는 1.65점(SD= 0.50)이었다. 의사소통 관련 

오리진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4점(SD= 0.59), 일반

아동 어머니는 1.54점(SD= 0.56)이었다. 이러한 오리진 점수가 집단

과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혼합요인분산분석을 한 결과, 우선 

집단과 상황의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28) =  

.017, p= .897). 또한 집단에 따른 차이(F(1.28) = .006, p= .941), 상황에 

따른 차이(F(1.28) = .904, p= .350)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일반적인 폰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7점(SD= 0.43), 

일반아동 어머니는 1.33점(SD= 0.44)이었다. 의사소통 관련 폰 점

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9점(SD= 0.56), 일반아동 어머

니는 1.22점(SD= 0.44)이었다. 이러한 폰 점수의 경우 집단과 상황 

사이의 교호작용(F(1.28) = .240, p= .628), 상황에 따른 차이(F(1.28) =  

.096, p= .75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하지만 집단

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 = 6.832, p= .014). 즉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높은 폰 점수를 보

였다. 

일반적인 오리진-폰 점수 비율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15.87점(SD=58.12), 일반아동 어머니는 141.77점(SD=78.89)이

었다. 의사소통 관련 오리진-폰 점수 비율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

니는 107.12 (SD=51.36), 일반아동 어머니는 146.73 (SD=88.53)이

Table 1. Results of Origin and Pawn for mothers of CWS and CWNS 

Mothers of CWS Mothers of CWNS

General scores 
   Origin 1.68 (0.62) 1.65 (0.50)
   Pawn 1.57 (0.43) 1.33 (0.44)
   Origin-Pawn ratio 115.87 (58.12) 141.77 (78.89)
Communication-related scores 
   Origin 1.54 (0.59) 1.54 (0.56)
   Pawn 1.59 (0.56) 1.22 (0.44)
   Origin-Pawn ratio 107.12 (51.36) 146.73 (88.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2. Mixed analysis of ANOVA results for Origin scores, Pawn scores, and 
Origin and Pawn ratios 

SS df MS F

Origin scores
   Between groups
      Group (A) .002 1 .002 .006
      Error 10.730 28 .383
   Within group
      Writing topic (B) .246 1 .246 .904
      A× B .005 1 .005 .017
      Error 7.619 28 .272
Pawn scores
   Between groups
      Group (A) 1.328 1 1.328 6.832*
      Error 5.444 28 .194
   Within group
      Writing topic (B) .024 1 .024 .096
      A× B .060 1 .060 .240
      Error 7.050 28 .252
Origin-Pawn ratios
   Between groups
      Group (A) 16,096.538 1 16,096.538 2.556
      Error 176,317.560 28 6,297.056
   Within group
      Writing topic (B) 53.803 1 53.803 .014
      A× B 704.703 1 704.703 .184
      Error 106,972.294 28 3,820.439

*p < .05.

Table 3. Intrinsic feature of mothers of CWS and CWNS

Mothers of CWS Mothers of CWNS t (28)

State anxiety 40.40 (8.05) 35.47 (6.57) 1.839
Trait anxiety 41.73 (7.82) 35.60 (3.98) 2.706*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32.07 (6.68) 27.60 (6.13) 1.908
Communication attitude test 7.33 (6.33) 5.53 (3.98) .9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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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오리진-폰 점수 비율의 경우 집단과 상황 사이의 교호

작용, 집단에 따른 차이, 상황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5). 

기타 내적 특성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 점수, 행동통제소 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 등의 

기타 내적 특성 평균점수와 t-test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특성불안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41.73점(SD=7.82), 

일반아동 어머니는 35.60점(SD=3.987)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8)=2.706, p= .011).

반면 상태불안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40.40점(SD=8.05), 

일반아동 어머니는 35.47점(SD= 6.57)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행동통제소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32.07점(SD= 6.68), 일

반아동 어머니는 27.60점(SD= 6.13)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의사소통태도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7.33점(SD= 6.33), 

일반아동 어머니는 5.53점(SD=3.98)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인과소 평가도구와 다른 도구와의 상관관계 

말더듬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과소 결과가 다른 내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Table 4). 말더듬아동 부모의 경우, 인과소 점수는 다른 내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태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r= .430, p= .018)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성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r= .549, p= .002), 상태불안 점

수(r= .743, p=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

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외재적 통제소를 보일수록 특성불

안과 상태불안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 인과소와 다른 내적 특성 사이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상태불안과 특

성불안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r= .615, p= .015)가 관찰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어머니가 인

과소와 기타 다른 내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폰 점수와 특성불안을 보였으며 기타 

다른 인과소와 내적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인과소는 기타 다른 내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소와 불안점

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특

성불안과 상태불안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말더듬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과소 차이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보

다 높은 폰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폰 성향이 말더듬는 사람과 

그 가족의 대표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술하였

듯이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 말더듬성인이 일반성인보다 높은 폰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 Lee, 2014; Shin et al., 2015). 이러한 높은 폰 성향은 말더듬성인

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 혹은 운 등

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능력의 부족 등을 인식한다는 점을 나

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과소를 의사소통 인과소와 일반적

인 인과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

더듬아동 어머니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상관없이 일반아동 어머

니보다 높은 폰 점수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의 어

머니는 자신의 의사소통과 일반적인 상황 모두에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보인다는 점

을 시사한다. 말더듬성인의 경우, 오랜 말더듬 경험으로 인하여 자

기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서의 제한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폰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말더듬

에 대하여 자책감 등을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말더듬

에 대한 부모의 어찌할 바 모름과 지식 부족, 말더듬 관리 관련 능

력 부족 및 책임감 회피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Guitar, 2014; Man-

ning, 2010)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높은 폰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에서는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황에서 측정한 인

Table 4.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ocus of causality scores and other 
intrinsic feature scores for mothers of CWS and CWNS

Mothers of CWS Mothers of CWNS

State anxiety &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r= .430, p = .018 -
Trait anxiety &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r= .549, p = .002 -
State anxiety & Trait anxiety r= .743, p = .001 r= .615, p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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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에서 모두 높은 폰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말더듬아동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에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서도 높은 폰 성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오리진 점수와 오리진-폰 점수 비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과소의 다면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자

신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오리진에서는 일반아동 어머니

와 비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

은 오리진과 폰 점수 패턴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일반아동 어

머니의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말더듬아동 어머니보다 높은 편이

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결과

는 오리진과 폰이 역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다면적인 특성을 

보이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에 의한 부모의 인과소 변화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말더듬성인이 일반성인과 비교, 오리진 점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구자는 이를 치료 동기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Shin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말더듬아

동 어머니 참여자의 경우 일부(5명)는 치료경험이 있기에 이와 같

은 요인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에 우선 후속연

구에서는 치료경험을 통제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

머니의 인과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말더

듬치료를 통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아동의 변화의 주체가 어머

니 자신이라는 생각, 즉 변화의 주체의식의 강화를 보일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말더듬성인의 주요 치료변화의 지표가 오리진의 향상

과 폰의 감소이기에 말더듬아동 어머니 역시 치료를 통하여 오리진

의 향상과 폰의 감소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즉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오리진

에서도 치료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내적 특성 차이와 상관관계

우선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어머니 참여자는 일반아동 어머니 

참여자와 비교, 의사소통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 여러 내적 특

성 중에서 특성불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술하였듯이 말더듬은 아동의 생리적, 발

달적 요인 등과 더불어 여러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더듬아동의 기질적 특성의 경우, 말더

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Guitar, 2014). 이와 관련하

여 말더듬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여러 기질적 

특성 중 불안정도, 부정적 정서성 등 일부 특성에서만 차이를 보인

다는 보고가 있었다(Lee & Sim, 2007; Zenner, Ritterman, Bowen, 

& Gronhovd, 1978). 다만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의 말더듬 발생빈

도, 시작시기 등과 같은 요인 등을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

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

의 내적 특성이 말더듬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여러 내적 

특성 중 타고난 성향, 즉 기질적 성향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행

동통제소와 특성불안일 것이다. 이에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두 기질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불안 사이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다른 내적 특성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보다 다양한 기질적 특성과 반응양

식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의 말더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치료

에서는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작용방식 등과 같은 환

경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말더듬에 대한 이해

증진, 죄책감 감소 등을 목표로 한다(Manning, 2010). 이에 이러한 

기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의 말더듬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는 생각, 즉 내재적 통제소로의 변화는 부모 자신의 불안 정도를 감

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부모상담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치료를 통

하여 주체성의 향상 등을 보일 수 있기에 이러한 내적 특성이 치료

를 통하여 역시 변화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즉 비록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위와 같은 기질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말더듬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참여자 특성 및 수

에서 제한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의 

경우, 치료경험 등에 있어서 이질적이었다. 또한 어머니 역시 직업 

등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각 집단별 15명, 총 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여러 다양한 특성과 치료 경험 등이 통제된, 

보다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특성만을 분

석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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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할 것이다.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보이는 여러 다양한 내

적 특성은 아동의 말더듬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동 말더듬의 결과

일 수 있다. 이에 아동 말더듬 기간, 중증도, 여러 다양한 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집단 아동과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말더듬아동 어

머니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인과소와 의사소통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을 대상으로 이를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하였다. 하지만 말더

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특성으로는 완벽주의 성향, 민감성 등

이 있기에 이러한 다양한 기질적 특성이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

반아동 어머니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말더듬아동

의 여러 다양한 내적, 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후속연

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글의 길이

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준과 관련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용분석의 경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해외연구의 경우 70단어를, 국내연구의 경우 50어절 정

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그러한 분석기준의 설정 근거는 

부족하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 Lee, 2014). 이

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평균 글의 길이는 69-109어절 정도였으나 일

부 글 자료의 경우 30어절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자료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분석을 하였으나 후

속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석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글쓰기 자료

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소를 살펴보았고, 다양한 다른 

검사도구를 통하여 행동통제소, 의사소통태도, 불안 등의 내적 특

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

와 비교, 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말더듬아동 어머니

의 경우 불안점수와 행동통제소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폰이 말더듬는 사람과 그 가족의 주요 특성

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에 말더듬아동의 치료에서는 부모

를 대상으로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한 환경 변화뿐 아니라 말더

듬에 대한 이해 증진, 부모 자신이 아동의 말더듬을 주체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는 인지적 변화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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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창성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인과소와 내적 특성 비교 

김민영1·이경재2

1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평가와 치료는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아동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들의 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데 부모의 역할이 크므로 부모의 평가와 치료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치료 진전의 지표가 될 수 있

는 인과소와 관련된 국내 말더듬아동 어머니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

동 어머니 사이에 인과소와 여러 내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 학령전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

여자를 대상으로 인과소, 의사소통태도 평가, 행동통제소검사, 상태-특성불안 측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폰 점수와 특성불안의 경우 집

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말더듬아동 부모의 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높은 폰 성향이 말더듬는 사람과 그 가족의 주요 특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말더듬 치료에서 말더듬아

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담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말더듬, 어머니, 인과소, 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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